
 

 

 
 

즉시 배포용: 2018년 7월 1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중요 고지 사항 (ICYMI): 뉴욕 데일리 뉴스 (NEW YORK DAILY NEWS)에 실린 CUOMO 

주지사의 특별 기고문: 9/11 테러 대처자에 대한 우리의 임무: 시는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에서 병든 응급구조대원(EMT)을 정당하게 대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 “비극적인 날로부터 17년 후 이 용감한 대처자들이 그들이 필요한 

기본적인 건강 혜택을 확보하는 데 있어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은 믿기 힘듭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고 이러한 부당함을 바로 잡을 때가 

훨씬 지났다고 믿습니다.” 

  

  

오늘 뉴욕 데일리 뉴스(New York Daily News)는 9/11 테러의 구조 및 복구 노력에 

봉사한 뉴욕시 응급구조대원(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Ts)과 다른 뉴욕시 

직원들에게 무제한 병가 혜택 연장을 요구하는 Andrew M. Cuomo 주지사의 특별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특별 기고문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버전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 무역 센터(World Trade Center)가 9/11 테러범에게 공격을 당한 순간부터 몇 달 

동안 주 전역에서 온 남녀들은 미국 영토에서 최악의 테러 공격의 희생자를 먼저 

구조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24시간이 운행되는 로우 맨해튼(Lower Manhattan)에 

모였습니다.  

  

이 영웅들은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의 유독한 소용돌이에 뛰어들기 전에 정치를, 

심지어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생명을 우선시하였습니다.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전 세계에 뉴욕 주민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에서 봉사했던 많은 사람이 치명적인 경우에는 

위험한 독소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몇 년 동안 뉴욕은 

아픈 사람들에게 건강보험 보호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영웅적 행동에 경의를 표하도록 

노력했습니다.  

  

http://www.nydailynews.com/opinion/ny-oped-our-duty-to-all-911-responders-20180712-story.html


 

 

가장 최근에 우리는 9/11 테러의 긴급상황 대처자의 건강보험을 75년 동안 확대하는 

연방정부의 자드로가 법안(Zadroga Bill)을 재승인하기 위해 싸웠고, 제복을 입은 모든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3분의 4의 장애 연금을 연장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구조와 복구 

작업을 하다가 병들게 된 뉴욕시 외곽의 모든 공무원에게 무제한 병가를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그 날과 그 후 몇 주, 몇 달 동안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에서 봉사했던 뉴욕 공공 

부문 직원의 대부분은 무제한 병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뉴욕 주민들은 냉대를 받고 있습니다. 복구 노력에 봉사했고 동일한 명예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뉴욕시 응급구조대원(EMT)과 일부 다른 뉴욕시 직원들은 

여전히 무제한 병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비극적인 날로부터 17년 후 이 용감한 대처자들이 그들이 필요한 기본적인 건강 혜택을 

확보하는 데 있어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은 믿기 힘듭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고 이러한 부당함을 바로 잡을 때가 훨씬 

지났다고 믿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뉴욕 시장 사무실은 올버니에서 응급구조대원(EMTs)과 다른 

뉴욕시 직원들에게 무제한 병가를 확대하는 법안을 막았습니다.  

  

뉴욕시 이 법안을 계속 막는다면, 응급구조대원(EMTs)과 다른 시의 직원들에게 그들이 

받을 만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즉시 동의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는 반대를 

철회하고 주의 입법부(State Legislature)가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에 봉사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혜택을 확대하고 마음의 평화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매일 제복을 입은 용감한 남녀들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고 9/11 테러 이후 그들의 

헌신과 영웅적 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했습니다.  

  

지난 9월 11일 우리는 Raymond Alexander와 그의 아들 Robert를 추모했습니다. 

그들은 재와 파편들이 거리로 계속 쏟아져 나오자 현장으로 달려간 긴급상황 

대처자였습니다. Raymond는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에서 독소와 관련된 암과 

싸우다 2016년 11월에 사망했습니다. Robert는 8개월 후에 또한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에서 독소 노출과 관련된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Robert는 죽기 전에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 독소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연방정부 법안인 자드로가 법안(Zadroga Bill)을 갱신하기 위한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벌였습니다.  



 

 

  

우리는 그 복구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이들과 그 형제들에게 영원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고 그들이 필요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건강의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세계 무역 센터(World 

Trade Center)의 모든 영웅에게 동일한 혜택을 확대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일은 

미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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